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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음. 

제목:인공지능 로봇이 만든 예술 작품 

1. 서론

      세상의 많은 발전이 생기면서 우리의 가까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된 인공지능은 

이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더 많은 발전이 있다. 인공지능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인간이 하는 일을 보조하며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의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을 통해 앱을 실행 시키거나 자동차에서 운전 중 말을 통해 

음악을 틀어주는 인공지능 기술은 게임, 번역, 자율 주행,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더 많은 학습을 통해 이제는 예술작품을 창

작해 내기도 한다. 이러한 예술작품은 전시가 되기도하고 판매가 되기도 한다. 

12015년 6월 구글은 자신들이 개발한 딥드림 프로그램이 만든 작품들을 샌프란시스코 

갤러리에서 <딥드림: 신경망의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또 2022년 

엑시오스가 이미지 생성 AI ‘달리’를 사용해 만든 예술작품 전시회가 열였다. 그리고 2미

국 뉴욕 피어57 캠퍼스에서 주최한 ‘구글 AI 이벤트’에서는 AI가 짧은 오디오 샘플만 듣

1 김전희, 「인공지능 그림의 예술성」 『미학예술학연구』 제63집 (2021.06),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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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미 ( Lee Sang Mi ).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과학기술

법연구 22.3 (2016): 241-294.



고 진짜 같은 음성과 음악을 생성하는 새 AI 기반 프레임워크인 ‘오디오LM’을 선보였다. 

이 AI는 텍스트 명령이나 악보를 입력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많은 발전으로 세계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작품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인공지능의 주체적인 기계의 예

술 창조 가능성과 작품들의 저자와 저작권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예술작품의 저작권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작품을 예술

로써 사회는 어디까지 수용해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2.1 인공지능

    1950년대를 기점으로 발전하였는데 처음에는 컴퓨터가 등장하였고 인간이 하던 계

산을 컴퓨터가 수행하고 계산을 바탕으로 주위의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이용하여 인간

의 생각을 흉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3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인공신경망, 머신러닝, 딥

러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인공신경망은 인간 두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의 연결형태를 모

방한 모델을 뜻한다. 머신러닝은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들을 줘서 학습하

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게하는 분야를 뜻 한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 기반을 둔 

머신러닝 기술의 한 종류이다.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기

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016년 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결한 알파고는 딥러닝이 사용된 인공지능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때 알파고가 이기며 인공지능의 기술이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딥러닝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터넷 발달로 인해 빅데이터 시대를 맞게 되고 우수한 성

능을 보이는 딥러닝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텍스트 처리, 음성 처리 및 합성 등 기술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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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확산 되었다. 

딥러닝 모델 중에 심충신경망을 기반으로한 4 생산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은 창작의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시각 지능 기반의 예술 

콘텐츠 생성 분야이다. 5GAN기술을 이용하면 적은 양의 정보로 원본 이미지를 예측할 

수 있고 사진을 특정한 방식의 이미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미지 정보들의 변환

과 재구축으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이미지도 형성이 가능하다. GAN 프로그램을 활용

한 구글의 딥드림은 특정 작가의 화풍을 학습시키면 화가가 채색한 것 같은 그림을 완성

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4차 산업 혁명의 발전을 기대하게 된다.

2.2 인공지능 로봇의 예술작품 창작

    위에서 언급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기

술을 보이는 것이 아닌 기계나 로봇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그림을 그려낸다.

6아론(Aaron)은 가장 먼저 등장한 그림을 그리는 로봇이다. 이 로봇은 1973년 영국의 예

술가이자 예일대 교수인 헤럴드 코헨(Harold Cohen)이 만든 로봇으로, 아론은 그림의 처

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린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론이 그림을 그리

면 코헨이 채색을 하여 그림을 제작하였지만 1995년 등장한 새로운 버전의 아론은 드로

잉도하고 그림 그리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채색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지하고 초상화를 그리는 등 이 전까지의 그림을 그리는 로봇

은 사진을 따라 복원하는 정도에 불과 했지만 아론은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스

스로 색과 모양을 판단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인공지능 로봇의 예술창작은 그림뿐만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다

양한 미디어 예술을 하기도 한다. 음악을 만드는 ‘쿨리타’는 예일 대학교 도냐 퀵 교수가 

발명한 작곡하는 인공지능이다. 저장된 자료에서 규칙들을 분석하고 음계를 조합하여 작

4 이지항 ( Jeehang Lee ).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 분야로의 확장.」 문화예술융합연

구 2.2 (2021):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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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한다. 클래식뿐만 아니라 여러 음악을 만들 수 있다.

2.3 인공지능 로봇의 예술의 저작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점점 더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은 창작하는 것에 기여도가 커지

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예술이 발

전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

었다.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들

과 다르다.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단계에 따라 창작성, 다양성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음

악, 미술, 게임, 디자인, 소설, 신문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주체로서 창작

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은 인공지능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

다. 예를 들면 작곡가인 이용자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빅데이터와 학습을 적

용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해 창작을 하도록 하였다면 창작은 인공지능이 했으므로 인공지

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게 된다. 7인공지능과 연관된 법률을 보면 , ｢지
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인공지능 만을 위한 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을 위한 법이 더 많아져야 저작권에 대한 혼란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의 창작은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예술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겼던 때가 아닌 이제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과 인공지

능이 함께할 수 있는 예술이 시작된 것이다.

핵심기술 중 딥러닝의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기술의 발전이 더 빠르게 이루어 졌고 그중

7 손승우(Son Seungwoo).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20.3 (2017): 83-

110.



에 GAN은 시각 지능 기반의 예술 콘텐츠들을 창작하고 정보들을 활용해 새로운 이미지

를 형성할 수 있다. GAN을 로봇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한 아론은 

그림을 그릴 때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리고 채색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인공지능에게 있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작품에 대한 사람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인공지능의 창작 비율이 늘어가기 때

문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위한 법이 많지 않고 잘 보장되지 않아 인공지능의 

예술창작이 발전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더 생겨야 논쟁도 사라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의 예술은 저자의 의도가 없는 관람하는 사람들 중심으

로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많은 발전을 계속하여 이제까지 기존의 인간 예술가와 다른 새

로운 작품으로 우리에게 예술적 흥미도를 높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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